
LG전자, 3D TV 70%로 확대
LCD TV 3000만대 판매에 보급형 출시도 … 이머징마켓 투자

LG전자가 2012년 3D TV 세계 1위를 목표로 세웠다고 밝혔다.

권희원 LG전자 사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2012년 3D TV 판매 실적에서 1위를 차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

다”며 “시장점유율 25-27% 정도면 1위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1월10일 밝혔다.

아울러 “2012년에 출시할 55인치 OLED(Organic Light Emitting Diode) TV의 가격에 대해서는 LCD(Liquid

Crystal Display) TV의 1.2-1.3배 수준으로 형성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LG전자의 3D TV 시장점유율은 2010년 6%에서 현재 20% 수준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LG전자는 3D

TV 1위를 위해 대형 3D TV 라인업을 확대하고 가벼우면서도 편리한 3D 안경을 출시하는 한편 2012년 출시

되는 신제품의 70%를 3D TV로 출시하고 스마트 기능도 기본 기능으로 탑재할 방침이다.

2011년 논쟁이 됐던 3D TV 생산방식과 관련해서는 “일본의 파나소닉(Panasonic)과 도시바(Toshiba) 등이

최근 편광필름방식(FPR)을 적용했으며 중국기업들도 60-70% 이상이 FPR방식을 채택한다”며 “SG(셔터글래

스) 방식을 채택한 경쟁기업에 비해 LG전자의 판매신장률이 높다”고 강조했다.

LG전자는 FPR방식, 삼성전자는 SG방식으로 3D TV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2012 CES>의 트렌드에 대해 “3D TV, 스마트 TV, OLED TV 등 3가지”라며 “2012년에는 유럽의

경기가 특히 좋지 않아 이머징 마켓에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석호 TV 사업부장(전무)은 “2011년에는 LCD TV 판매가 약 10% 증가한 2500만-2600만대를 기록했다”며

“2012년에는 15-20% 성장, 3000만대 이상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LG전자의 다른 관계자는 “기존 제품에 비해 20-30% 가량 저렴한 보급형 텔레비전을 개발하고 있으

며 곧 출시할 계획”이라며 “품질은 그대로 유지하되 생산비용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LG전자가 생산하고 있는 일반 LED(Light Emitting Diode) TV는 물론 시네마 3D 스마트TV도 크기

별로 보급형 모델이 출시돼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TV를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LG전자는 텔레비전의 명암 조절용 백라이트 수를 줄이는 등 생산비용을 낮추는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해 적

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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